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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과목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하는 가설적 모형을 상정한 후에, 2011년 1학기 W 사이버대학에서 ‘마음공부방법론’

강의를 등록한 대학생 5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331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는 과목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을 높이고, 학업스트레스와 정신적 소진을 낮출 수 있는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방안과 전략들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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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predic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emotional exhaustion on course satisfaction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The total of 536 students registered

in a meditation course at W cyber university was participated in the web-based survey in the spring semester of 2011,

and finally 331 students completed this survey. The hypothetical model proposed was composed of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emotional exhaustion as the predictor variables, and course satisfaction as

the criterion variab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ademic self-efficacy,

learning flow, academic stress, and emotional exhaustion significantly predicted on course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ffective methods and strategies for constructing cyber educational environments that enable

students to improve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flow as well as reducing academic stress and emotional

exhaustion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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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정보 통신과 공학기술의 발전이 빨라짐

에 따라 첨단산업시대의 현대인들은 새로운 지식

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

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중 하나인 사이버대

학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1년도에 신설

된 이래 2011년에는 18개의 사이버대학과 8개의

특수대학원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1]. 사이버대학

의 증가세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사이버대학

을 통한 교육요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

한 학습자들의 요구에 발맞춘 사이버교육은 해가

거듭될수록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버대학의 양적성장에도 불구

하고 학습자들의 중도탈락률과 학습효과성에 대한 의

문등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의 질적문제가 제기되고 있

어[2],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대학에서 성과측정에 중요

한 변인으로 여겨지는 과목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상

정하여 사이버대학의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은 전통적인 교육환경처럼 정

해진 시간에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는 능력이

매우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Bandura에

따르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핵심적인 역할

을 한다고 말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학습

을 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3]. 이는

학습자가 어떤 과제에 대해 성공적으로 성취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말하는 것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더 많이 노력하여 정복하려고

한다[4][5]. Schunk(1991)는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꼭 고려되어

야 한다고 하였고, 온라인 수업을 선호하는 학생이나

높은 학업지속도를 보여주는 학생들의 경우 자기효능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이와 같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지속하는 데에 영향

을 주는 변인이므로 온라인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

이기 때문에[6], 본 연구에서 사이버대생을 대상으로 과

목 만족도와 관련지어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학습몰입(learning flow)은 학습이 물 흐르듯 자연스

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며,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푹 빠져 시간의 감각조차 느낄 수 없이

학습에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7]. 학습몰입은

학습자가 정확한 학습목표를 인식하였을 때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며 학습자의 도전과제와 학습자의 능력과

스킬이 모두 높을 때 가장 많은 학습몰입이 일어나게

된다[4]. 특히, 사이버대학의 경우 학습자들이 개별적으

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

에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몰입이 어렵다고 알려져 왔

으며[8], 학습몰입과 과목 만족도와의 관계를 검증한 연

구는 대부분 조직환경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어,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9].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효

과를 주는 변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업스트레스나 정신적 소모와 같은 학습효과를 저해

하는 변인들의 연구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0][11][12].

이러한 변인들은 선행연구에서 학습성과나 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졌으나[13], 아직까지 사이버학습

환경을 배경으로 과목 만족도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

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의 강의 특성상 수업이 면대면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즉각적인 피

드백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에 사이버대학 학습자

들은 기존의 면대면 수업에서 겪지 않았던 여러 요인

들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사이

버대학의 재학생의 연령대분포율에서 40대이상인 학습

자가 전체의 1/3이상인 것으로 보고되어[14], 미디어 리

터러시(media literacy)가 높은 젊은 연령대의 학습자들

과 비교할 때, 컴퓨터를 통해 진행되는 사이버수업은

컴퓨터 활용이 미숙한 학습자들에게 스트레스의 요인

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Voorhis, Link와 Wolfe(1991)의 연구에서 정의되었던

직무스트레스의 정의를 학습환경에 적용하여 ‘학습과

관련하여 느끼는 걱정, 좌절감,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고통’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15].

정신적 소모(emotional exhaustion)는 Maslach가 일

반적 소진(Burnout)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Geneneral Survey(MBI-GS)도구에

포함된 세 개의 하위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정신적, 감

정적 소모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대처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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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경우에 생겨나는 감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12][16][17]. 정신적 소모는 본래 간호사, 사회 복지사와

같이 대인접촉이 잦은 근무환경에서 직무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주목 받아왔으며 이밖에는 교

육환경에서 학생들과의 접촉이 많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Yang(2004)의 연구와

Schaufeli와 그의 동료들(2000)의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도 정신적 소모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소모의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8][19]. 특히, 정신적 소모(emotional exhaustion)는 소

진(burnout)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개인적인 성향의 측

면을 측정하는 요인으로[20], 만약 학생이 심각한 정신

적 소모 상태라면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고 피

곤하며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학습자

가 학습 환경에서 감정적, 인지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촉

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12][17][21]. 더욱이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67.3%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이라는 점

을 감안해 보았을 때[14]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면서 받

는 학습자의 정신적 소모는 더욱 심화될 수 있어 기존

연구에서 직무환경을 바탕으로 연구되었던[22] 정신적

소모를 사이버환경 학습에 적용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

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는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중요변인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었으나

사이버 학습환경에서의 연구가 매우 미흡하고 주로 독

립적인 상관관계나 예측관계를 통해 관계를 규명하였

기 때문에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인들의 예측

력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대생의 학업적 자

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및 정신적 소모가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검증하여 효과적인 사이버

교육의 설계 및 운영 전략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사이버대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는 과목 만족도

를 예측할 것인가?

2. 이론적 배경

2.1 과목 만족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과목 만족도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reaction)으로 학업성과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특히 사

이버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만족도는 전통 수업환경보

다 성과측정에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며 학습성과를 측

정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23].

과목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를 살

펴보면 대부분 전통적 학습환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이 만족도를 예측하는 연구는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사

립 고등학교 9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

감과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연구결과 청소년

들의 지각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 만족도를 유의

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94명의 대학교 신

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높은 만족

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

한편, 사이버 학습환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만

족도에 대한 국외의 연구를 살펴보면, 전문대 사이버강

좌에 등록한 8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

능감과 자기조절학습이 성취도와 만족도를 예측하는지

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의 효과성

인식과 만족도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

생이 낮은 그룹의 학생에 비해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

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25].

이와같이 과목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간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통적 학습환경과 사이버 학습환

경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몰입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두 변인 간의 긍정적 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초, 중, 고

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총 202명을 대상으로 직무스

트레스 요인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직무몰입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가 정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임이 증명되었으며[26], 영작문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45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영어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영어쓰기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몰입은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함이 밝혀졌다[27].

또한, 기업 내의 웹기반 교육훈련 참가자 121명을 대

상으로 측정한 연구에서 학습몰입이 과목 만족도에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으며[28], 두 초등학교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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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대상으로 학습몰입과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 연

구에서 학습몰입이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29]. 사이버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

과 학습몰입이 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을 미치는 것을 증

명하였다[30].

국외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드러나는데, 높은 몰입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낮

은 수준의 몰입을 보이는 학생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31]. 또한 525명의 대학생을 대

상으로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몰입이 과목 만족도를 예

측하는지 알아본 결과, 학습몰입이 과목만족도를 예측

하였다[32].

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몰입은 만족도와 관련

하여 전통적인 학습환경, 사이버학습환경, 그리고 직무

환경에서 널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습내용의 차이에 관계없이 초등학생, 대학

생, 성인학습자 모두에게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에 중요

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스트레스와 만족도와의 관계성은 주로 직무 환경에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있는 항암치

료 전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직원

1015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12문항으로 구성된 GHQ설문을 통하여 연구한 결

과,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원이 직무만족에 관한 설문

의 대답을 매우 낮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영

국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직원 88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하여 연구한 결과, 직무만족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항하

며 병원에서 일하는 컨설턴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3].

한편, 국내에서 이뤄진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국 234개 지역에 배치된 189명

의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

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

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는 감

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4]. 대학교 생활의 적응 정도

와 학업적 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94명의 신

입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과 만

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이 높고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학생들이 높은 만

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 이와 같이 스트

레스와 만족도의 관계는 직무환경이나 전통적 학습환경

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사이버 학습환경에서

의 연구는 아직 저조한 실정이다.

정신적 소모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육환경에서는 주로 선생님

의 정신적 소모를 측정하거나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성

규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정신병원에서 일하

는 직원 882명을 설문을 통해 연구한 결과 정신적 소모

가 낮은 직무 만족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35]. 또

한, 병원과 커뮤니티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의 직무

만족과 직무 소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이 역시 직무

소진의 정도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36]. 독일의 초등학교 교감들의 직무만족과 정신

적 소진의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낮은 만족도가

정신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한편, 국내연구에서도 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정신

적 소모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정신적 소모를 많이 느

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직무환경에서 일하는 성

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정신적 소모의 관계를 규명

하였다. 그러나 학습환경에서 과목 만족도와 관련하여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며 특히 사이버 대학

생의 학습자가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성인학습자

라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사이버학습 환경에서의 정

신적 소모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14][19].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사이버대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는 과목 만족도

를 예측할 것이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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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학습몰입, 정신적 소모가 과목 만족도를 예측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소재 W사이버 대학에서

2011년 1학기에 진행된 교양 필수과목인 ‘마음공부방법

론’을 수강한 5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331명이었고 응답률은

62%이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01명(30.5%) 여성은 230명

(69.5%)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연령은 최소 18세부터 최

고 67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42.4세로 40대

(39%)가 가장 많았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 학습몰입, 과목

만족도는 모두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사이버대학 교

육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2.1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는 Corno와 Mandinach

가[38] 학습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SLQ 31개의

문항 중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관한 8문항을 사이버 대학

의 환경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예: 나는 본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학습할 수 있다고 확신

한다).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5점: 매우 그렇다)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2이며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다.

3.2.2 학업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의 측정 도구는 총 5문항으로

Voorhis, Cullen, Link와 Wolfe(1991)가 직무 스트레스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예: 이 과목은 나를

자주 좌절시키거나 화나게 한다)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2이며[15]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6이다.

3.2.3 정신적 소모

정신적 소모는 Maslach, Jackson와 Leiter(1996)가 소

진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General Survey(MBI-GS) 중 정신적 소모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예: 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은 나를 정신적으로 진이 빠지게 한다)[39]. 이 도구

는 화이트칼라 직원과 실험실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는 .70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5개 문항 중 한 문항이 이중문항

이었으며 요인 부하량이 낮고 이 문항으로 인하여 도구

의 전체적인 신뢰도가 하락하여 제거하였다(나는 아침

에 일어나면 피곤함을 느끼지만 이 과목을 학습해야 한

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

도 계수 Cronbach's α는 .85이다.

3.2.4 학습몰입

학습몰입의 측정도구는 Martin과 Jackson(2008)이 몰

입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 교사와 직원, 체육학교의 고교

생 그리고 음악학교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킨 9

문항의 short version, SFS(Short Flow Scale)를 사용하

였다(예: 나는 공부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

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40].

측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73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6이다.

3.2.5 과목만족도

과목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ook, Wall와

Warr(1981)이 직무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41].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예:

나는 이 과목의 학업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다), 측

정도구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92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역시 .92이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설문은 W 사이버 대학의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학기

말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는 SPSS를 이용하여 모든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및 측정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 내적일관

성 계수인 Cronbach’s α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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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인 1 2 3 4 5

과목 만족도 -

자기효능감 .62* -

학습몰입 .65* .79* -

학업스트레스 -.59* -.46* -.55* -

정신적 소모 .65* -.54* -.42* .80* -

평균 3.98 3.83 3.81 1.89 1.73

표준편차 .72 .61 .54 .66 .64

최대값 5.00 5.00 5.00 4.40 5.00

최소값 1.40 2.50 2.11 1.00 1.00

왜도

(표준오차)

-.46

(.13)

.21

(.13)

.11

(.13)

.62

(.13)

.85

(.13)

첨도

(표준오차)

-.18

(.27)

-.59

(.27)

-.16

(.27)

.38

(.27)

1.56

(.27)

<표1> 상호상관행렬 및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 n = 331 )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β t
B 표준오차

학업적

자기효능감
.215 .075 .184 2.883*

학습몰입 .458 .085 .345 5.364*

학업스트레스 -.191 .075 -.177 -2.555*

정신적 소모 -.176 .072 -.157 -2.442*

R2(adj R2) = .529(.523), F = 91.373, p = .000

였고 설정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4. 연구결과

4.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

래의 <표 1>과 같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1.73에서 최대 3.98이었으며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

소 .53에서 최대 .71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최소 .107 에서 최대 .622, 첨도는 절대값 최소

.159에서 최대 1.558의 값을 보였다. Curran, West와

Finch(1996)[42]에 따라, 왜도가 2보다 크고 첨도가 7보

다 크지 않기 때문에 추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것

으로 판단되므로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측정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우려하여 분산팽창요

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측정한 결과 모두

10이하임이 확인되어 회귀분석 검증의 기본 가정이 충

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p < .05

4.2 과목 만족도와 관련 변인과의 관계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가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 학습몰입 모두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습몰입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

였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적 소모는 부적으로 유의

한 관계임을 보였다. 상대적 예측력을 비교해보면 학습

몰입(β = .458, p < .05), 학업적 자기효능감(β = .215, p

< .05), 학업스트레스(β = -.191, p < .05), 정신적 소모

(β= -.176, p < .05)의 순이었다. 중다회귀분석결과 학업

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진의

만족도 예측력은 52.3%였다.

<표2> 과목 만족도와 측정변인간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 n = 331 )

*p < .0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가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몰입,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 모두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각 요인의 상대적 예측력을 비교하면, 학습몰입,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스트레스, 정신적 소모 순으로 과목 만

족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목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과[8][13][24]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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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몰입 다음으로 과목만족도를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학습환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중요

성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버교육에서 학습

자들의 과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위해서

는 학습자가 성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수준의

과제제시와 평가방법을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적절한 피

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면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학습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가 학업에

어려움을 느낄 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활성화시키고 실시간 접속이 가능한 SNS서비스

등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교수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하여 학습자가 어려움없이 학업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학습몰입이 과목 만족도를 예측한 것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 [26][27][28]등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

구에서 학습몰입이 과목만족도에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사이버환경에서 학습자의 몰입수준

이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사이버수업은 교수자와 마주하지 않고 학습자 스스

로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어 학습

자들이 강의 중간에 인터넷 접속이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몰입

은 학습자가 정확한 학습목표를 인식하였을 때 일어나

므로 강의시작 전에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교수

자가 일방적인 강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상호

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교수전략 및 시스템

구축방안이 고안되어 온라인 강의에서 학습자들의 몰입

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

학업스트레스가 과목 만족도를 예측하는 결과 역시

[22][33][34]등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과목 만족도를 부적

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습자의 과목

만족도를 높이기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

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대생의 경우 학

습자 스스로가 학업을 수행해 가야하기 때문에 학습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강의내용이 밀리게 될 경우

교수자는 학습자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학습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진도를 모니터링하고 학습

진도가 부진한 학생에게는 진도도우미등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학습자들이 진도를 밀리지 않고 끝까지 학업

에 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적 소모가 과목 만족

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좌절감, 걱정으로부터 벗

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학습성과를 높일 수 있는데 대

부분의 학습자들이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

아[14], 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수강하게 될 경우 학습

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소모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위해 학교자체에서 학습자가 올바르고 적절

한 수강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좌선택시 조언해주는 방

안이 필요하며 학습자가 학업에 대한 고충을 언제나 상

담할 수 있는 멘토링 서비스나 상담센터와 같은 제도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43].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W사이버대학에 한 과목을 수강하는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기에 연

구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사이버대학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갖는

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 스트레

스, 정신적 소진, 학습몰입과 과목 만족도 간의 예측력

을 알아보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여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준거변인을 과목 만족도

에 국한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등 학업

성과를 다양화시켜 관련 변인과의 예측관계 및 인과관

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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